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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by examining research trends in self-encouragement-related dissertations and 

academic dissertations for children, this study examines research related to encouragement and provides 

directions and basic data for follow-up research. It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future 

self-encouragement research directions by arranging research results and trends through analysis. Using 

the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we searched for degree thesis and domestic 

academic thesis published in Korea for 11 years from 2010 to 2020. After searching for keywords such 

as 'Encouragement group program' and 'Children', 37 articles related to encouragement were selected 

for children. Among the articles searched for 'Encourage others' and 'Children', two articles were 

included, excluding duplicate articles. Among them, 20 research studies and 41 experimental studies 

were finally selected, excluding papers that could not be viewed in the original text. The characteristics 

analysis criteria of the research subjects can be explained by dividing them into individu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dividual factors were divided into 'general', 'school violence', 'learning 

difficulty', and 'maladjustment'. ‘General’ was classified as students with normal cognitive and 

emotional levels, and ‘School Violence’ was classified as students who experienced violence due to 

exposure to school violence. 'Difficulty in learning' refers to children who have difficulties in any one 

of poor learning, learned helplessness, low achievement motivation, and high test anxiety. were 

classified as childre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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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격려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격려관련 연구를 고찰하고 후속 연구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하여 연구성과와 흐름을 정리하여 향후 자기격려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과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격려집단 프로그램’, ‘아동’의 주제어를 검색한 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격려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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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편을 선정하였고, ‘자기격려’, ‘아동’ 검색어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22편과 

‘타인격려’, ‘아동’ 검색어 검색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2편을 포함하였다. 그 중 

원문보기가 안되는 논문을 제외하여 조사연구 20편, 실험연구 41편 총 61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 분석기준은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인 요인은 ‘일반’, ‘학교폭력’, ‘학습곤란’, ‘부적응’영역으로 나누었다. ‘일반’은 연구대상이 

인지와 정서 수준이 보통인 학생들이고, ‘학교폭력’은 연구대상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로 분류하였다. ‘학습 곤란’은 연구대상이 학습부진, 학습된 무기력, 낮은 

성취동기, 높은 시험 불안 중에 하나라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고, ‘부적응’은 

연구대상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적응 경험을 겪고 있는 아동들로 분류하였다. 

 

핵심어: 아동, 자기격려, 동향 분석, 긍정심리, 타인격려 

 

1. 서론 

아동기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과 

양심이나 도덕, 그리고 가치 체계를 발달시켜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1]. 아동기는 발달단계에서 습득한 기술을 숙달시켜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며 성장한다. 이때 적절한 성공 경험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자신감을 갖게 된 아동은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형성한다. 반면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 경험이 많은 아동들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며 열등감을 발달시키게 된다[1]. 격려는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으로 Adler의 

개인심리학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상담 치료적 기술로 

상담초기에서부터 전반적인 상담 과정을 통해 낙담한 내담자에게 사용하는 핵심적 

구성요인이다[2]. Adler개인 심리학 상담자들은 격려가 개인의 내적 자원을 강화시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격려는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기대와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적 기법으로 주목한다[2]. 격려는 내담자의 불안을 제거하고, 자신감을 주고, 

공동체와의 단합을 촉진시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긍정적인 미래관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격려는 내담자 자신의 강점 및 장점을 인식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의 평가나 승인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한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유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격려 연구에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부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 효과[4], 자기조절학습과 자기격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5], 아동의 자기격려와 자아존중감 및 대인불안과의 관계가 있다[6]. 교육 현장에서 

또래와의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도와줄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적합할 뿐 만 아니라 인간적․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아동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을 발달시킬 수 있는 아동의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적인 힘을 길러 자기 격려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기격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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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격려에 대한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자기격려 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빈곤 가구 50%미만이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낮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나 자녀 교육적인 부분에 

적절한 정보와 정서적인 지지 등의 제공이 부족하며 빈곤 가구 가정의 건강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빈곤 가구나 한 부모 가정 등의 아동들은 의식주가 절대적인 물질적 

환경에서 박탈과 관계, 교육과 기회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결핍과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부분 부모의 

불화나 미해결 갈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불안과 위축, 긴장감 

등 정서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좌절감 등을 경험하는 정도가 크다[7][8]. 

그리고 부모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나 애정 욕구 충족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적절한 욕구 조절과 타협하는 방법 등 기본적인 상호작용조차도 습득할 

수 없어서 또래관계 기술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8][9]. 따라서 아동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재적으로 불안과 우울 위축 등을 경험하며 동시에 마음의 분노를 형성되는 

경향으로 이는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들로 이어지게 

된다[10].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아동이 78%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11]. 

아동기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전반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발달함과 동시에 가족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교와 사회, 또래와의 관계 등 

사회관계를 넓히고 규칙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배우며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적 사회적응을 학습해야 하는 시기이다[7].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또래 관계는 아동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아동이 겪는 문제양상들에 따라 성장과 발달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12]. 즉 아동기의 

초기 사회성 발달은 향후 청소년기의 비행 문제나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와 같이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특히, 가족이나 학교, 또래로부터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하여 공격적이거나 반항적, 충동적 행동을 취하며, 비난과 칭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여 과제 수행 부분에서도 일반 아동에 비해 비난 시 수행 능력이 

낮고, 칭찬 시 수행능력이 높아지는 성향을 보인다[14]. 또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과도한 불안과 긴장감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극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기 쉽고 지지가 

부족하여 관계에서의 잦은 실패와 거부를 경험하게 되면서 외로움과 슬픔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심리·행동적 문제를 갖는 특성이 있다[15]. 

따라서, 아동의 상당수가 또래 집단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배제시키며, 사회·정서적 장애와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7]. 이러한 

영향이 성인기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심각성과 조속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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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기격려 

격려는 직접적인 평가보다는 대상자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미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갖는다[3]. 자기격려란 스스로에게 격려하여 용기를 주는 것이며 평가적이지 않고 

기술적이고 또한 과정에서 노력과 향상을 강조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 수행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기 격려는 자신의 

가치와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에게 용기를 갖게 하며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인의 신념을 

변화시킨다[16]. 즉, 아동에게 있어서 자기격려란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용기를 

주는 것으로, 아동 스스로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강화시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심리적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자기격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자기격려는 인지․행동․정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17]. 첫째, 인지적 측면은 개인심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측면으로 아동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관심을 두며, 격려는 아동의 내적 신념 체계를 강화하는데 사용된다고 주장한다[16]. 

둘째, 행동적 자기격려는 스트레스 대처 행동 중 적극적 대처나 해결방안 강구와 유사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행동적 자기격려에서 도전과 문제 해결시도는 과업 수행이나 

목표달성 또는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통제하는 행동으로 자기통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동적 자기격려 중 언어적 강화나 신체활동은 

자기위로능력의 하위 변인과 공통된 특성을 가진다. 셋째, 정서적 자기격려에서 존중감은 

자아존중감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우울, 비행, 폭력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수준이 낮았다[17].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자기를 

격려하는 방법이 인지․행동․정서로 구분되어 있다. 

 

2.3 자기격려 프로그램 

자기격려 프로그램은 구성 방향에서 대체적으로 열등감(단점) 수용, 강점 탐색, 

비합리적 신념변화, 격려연습하기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6][16]. 기존 

연구자들의 자기격려 프로그램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격려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강화시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보호 자원이라고 하였으며 그 기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7]. 자기격려는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존중, 

자기칭찬, 자기표현, 자기확신의 6가지로 자기 격려의 구성 요인을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준거로 사용하였다[1]. 사회성 향상과 분노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격려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8]. Adler 개인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자기격려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과 스트레스 및 충동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1][16][17]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Self-encouragement Programs for Children 

Copyright ⓒ 2023 KCTRS  261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첫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 논문과 

국내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둘째, ‘격려 집단 프로그램’, ‘아동’으로 주제어를 

검색한 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격려 관련 논문 37편을 선정하였고, ‘자기격려’, 

‘아동’으로 검색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22편과 ‘타인 격려’, ‘아동’으로 검색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2편을 포함하였다. 그 중 원문보기가 안되는 논문을 

제외하여 조사연구 20편, 실험연구 41편 총 61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학위논문을 재정리해 학술논문으로 게재한 연구의 경우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그 학술 논문은 배제하여 선정하였다 

 

3.2 분석 기준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2010년 이후의 상담 관련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한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논문에 제시된 몇 가지 기준들을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 

집단상담의 동향분석에서는 발표 연도별 연구동향,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프로그램 실제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10]에서는 발표 연도, 학위논문 유형, 연구대상, 연구방법, 접근방법, 연구주제, 

프로그램 실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기준을 토대로 격려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발표 연도별 연구동향,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설계, 

연구주제, 격려 주체, 실험연구 실제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빈도와 백분율 통계로 

표시하였다. 

 

3.3 연구대상 특성  

연구대상의 특성 분석기준은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인 요인은 ‘일반’, ‘학교폭력’, ‘학습 곤란’, ‘부적응’영역으로 나누었다. ‘일반’은 

연구대상이 인지와 정서수준이 보통인 학생들이고, ‘학교폭력’은 연구대상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로 분류하였다. ‘학습 곤란’은 연구대상이 학습부진, 

학습된 무기력, 낮은 성취동기, 높은 시험 불안 중에 하나라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고, ‘부적응’은 연구대상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부적응 경험을 겪고 

있는 학생들로 분류하였다. ‘신체적 어려움’은 비만, 장애, 부상 등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고, ‘격려 선호도’는 칭찬과 격려를 평균 초과로 선호하거나 평균 

미만으로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로 분류하였다. 환경요인은 ‘위기가정’,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으로 나누었다. ‘위기가정’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 결손가정, 가족 

구성원의 상실, 역기능적인 가족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이다. 

‘저소득가정’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들이다. ‘다문화가정’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혼인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들로 분류하였다[1]. 

 

3.4 연구주제 분석기준 

연구주제 분석기준은 논문 제목에 제시된 주제어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성장, 정서안정, 사회성증진, 인지·행동 변화,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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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타로 연구주제 분석기준을 작성하였다. 한 논문에서 2개 이상의 주제를 함께 

다룬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중복 집계 처리하였다. 첫째, 자아성장 주제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 내적통제성, 회복탄력성,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자기표현력, 자기조절능력, 자기결정성, 자기 만족도의 내용이 있다. 둘째, 

정서 안정에 해당하는 주제로는 행복감, 학교생활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교우관계만족도, 

정서조절능력 향상, 우울 성향, 심리적 안녕감, 분노 조절, 열등감, 감사성향, 실험 불안, 

낙관성, 애착 등이 있다. 셋째, 사회성 증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대인관계, 교우관계, 

긍정적 대처 능력, 또래관계, 사회적 지지, 학급 응집력, 공감 능력, 사회성, 의사소통, 친 

사회적 행동 등이 있다. 넷째, 인지·행동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는 학습된 무기력, 

학습동기, 수업 집중, 성취동기, 장애 수용 태도 향상, 학습태도, 진로 태도, 다문화 

수용성 향상, 용서 수준 향상, 집단 따돌림 방관 태도 감소 등 있다. 다섯째,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는 학교부적응, 학교생활적응, 학교적응, 중독, 언어폭력, 

학교폭력, 공격성, 사이버폭력 등이 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는 학교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이 있다. 

4.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논문 61편의 연구주제를 살펴보고 ‘자아 성장’, ‘정서 

안정’, ‘사회성 증진’, ‘인지·행동 변화’,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 ‘스트레스 관리’, 

‘기타’로 7개의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를 2개 이상 함께 다룬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중복 집계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인 논문 총 61편에서 단일 

변인은 35편, 2가지 변인은 25편, 3가지 변인은 1편을 적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종속 

변인에 제시된 연구주제를 중복처리하여 88편으로 집계하였으며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주제별 분석 

[Table 1] Study Topic Analysis 

 자아 

성장 

사회성  

증진 

정서  

안정 

학교적응  

문제행동 

스트레스 

관리 

인지행동  

변화 
기타 

계 27 16 16 14 9 6 0 

% 30.7 18.2 18.2 15.9 10.2 6.8 0.0 

 

[표 1]에서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아 

성장이 27편(30.7%)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성 증진, 정서 안정이 각 16편(18.2%),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개선이 14편(15.9%), 스트레스 관리가 9편(10.2%), 인지·행동 

변화가 6편(6.8%), 기타가 0편(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격려 관련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 자기 만족도 등과 관련된 

자아 성장 영역과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과 관련된 정서 안정 영역과 교우관계증진 등의 

사회성 증진 영역이 88편 중에서 59편(67.1%)으로 사회성 주제가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연구에서는 정서 안정 영역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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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에서는 자아 성장 영역이 22편으로 가장 많았다 

 

4.1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시간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시간은 다음과 같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에서 

먼저 회기 횟수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논문 총 41편 중에서 9∼10회기가 

19편(46.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회기가 8편(19.5%), 7∼8회기, 11∼12회기가 각 

5편(12.2%), 13∼14회기, 15∼16회기가 각2편(4.9%) 순으로 나타났다. 

회기 별 시간을 살펴보면 논문 총 41편 중에서 40분이 22편(53.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시간이 10편(24.4%), 50분이 4편(9.8%), 60분이 3편(7.3%), 60분 이상이 2편(4.87%) 

순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회기 시간은 [표 2]와 같다. 

 

[표 2] 프로그램 회기 시간 

[Table 2] Program Session Time  

회기별 9회 이상 기타 7-8 11-12 13-14 15-16 

논문 수 19 8 5 5 2 2 

% 46.8 19.5 12.2 12.2 4.9 4.9 

시간별 40분 기타 50분 60분 60분 이상 - 

논문 수 22 10 4 3 2 - 

% 53.7 24.4 9.8 7.3 4.8 - 

  

[표 2]에서와 같이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시간을 살펴보면 논문 총 41편 중에서 

9∼10회기에 40분이 13편(31.7%), 기타 회기에 기타 시간이 6편(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에서 아동의 

수업시간 단위인 40분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와 아침조회시간, 방과후 시간, 

자투리 시간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많았다. 

 

4.2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주당 실시 회기 수 

[표 3] 주별 실시 회기 수  

[Table 3] Number of Sessions Per Week 

회기별 2회 1회 3회 기타 

논문 수 18 13 2 8 

% 43.9 36.6 4.9 19.5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주당 실시 회기 수는 다음과 같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에서 먼저 주당 실시 회기 수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총 41편 중에서 주당 

2회가 18편(43.9%)으로 가장 많았고, 주당 1회기가 13편(36.6%)이며, 주당 3회가 

2편(4.9%) 기타는 8편(1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별 실시 회기 수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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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효과 현황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효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에서 먼저 프로그램 효과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논문 총 41편 중에서 효과 

있음이 30편(7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효과 있음이 10편(24.4%), 효과 없음이 

1편(2.4%)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효과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논문 

총 41편 중에서 격려집단상담이 18편(43.9%)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격려집단상담의 효과가 효과 있음이 10편, 부분 효과 있음이 7편, 효과 없음이 1편으로 

효과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논문 중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의 최근 

11년간의 학위 논문과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의 보완점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기준으로 총 61편이 선정되었다. 이 논문들을 

연도별 발표논문 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설계, 연구주제, 격려 주체, 실험연구 

실제로 기준을 나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부터 11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 특성은 개인 요인인 일반, 학교폭력, 학습곤란, 

부적응, 신체적 어려움, 격려선호도를 모두 합쳐 61편(100%)이고, 그 중 학교폭력은 

0편(0%)으로 나타났다. 환경 요인인 위기가정,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은 각 0편(0%)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요인에 비해 환경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 아동의 환경요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체계적인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18]. 따라서 학생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미래관 형성과 용기에 도움이 되는 격려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 학년은 전 학년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고학년(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6편(75.4%)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격려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비교적 

높고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고학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재희(2014)에 따르면 격려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6학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효과가 크지만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하였다. 저학년과 중학생도 다양한 격려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특성에 

맞는 격려 프로그램 재구성이 이루어져 보다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격려 집단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 참여 인원수는 조사연구의 

경우 총 20편 중 참여 인원수가 400명 이상이 10편(50%)으로 연구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실험 연구의 경우 총 41편 중 참여 인원수가 41∼50명이 10편(24.3%)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실험연구에서 현직 교사가 대부분 자신이 맡은 학생들과 

동료교사가 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 참여 인원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논문의 연구 주제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상 논문 총 61편에서 단일 변인은 35편, 2가지 변인은 25편, 3가지 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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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을 적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종속 변인에 제시된 연구주제를 중복처리하여 

88편으로 집계하였다. 여기서 자아 성장이 27편(30.7%)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성 증진, 

정서 안정이 각 16편(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 존중감, 자기 만족도 등과 

관련된 자아 성장 영역과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과 관련된 정서 안정 영역과 

교우관계증진 등의 사회성 증진 영역이 88편 중에서 59편(67.1%)으로 주제가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심리학에서 격려가 자기 내면의 불안을 

제거하고, 자신감을 주고, 공동체와의 단합을 촉진시키며 현실 극복의 자신감과 긍정적 

미래관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보아 이와 관련된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에서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를 격려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비교적 높은 고학년 대상으로 자기 격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격려 관련연구에서 다양한 격려 주체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격려 연구의 

필요성과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년 대상의 격려 프로그램 연구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주당 실시 회기 수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논문 총 41편 

중에서 9∼10회기에 주당 2회가 13편(31.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회기에 기타 실시 

회기 수가 6편(14.6%), 7∼8회기에 주당 1회, 9∼10회기에 주당 1∼2회가 각 3편(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발달특성과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효과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 논문 총 41편 중에서 

효과 있음이 30편(7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효과있음이 10편(24.4%), 효과 없음이 

1편(2.4%)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효과 현황을 살펴보면 격려집단상담이 

18편(43.9%)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종속변인의 하위 요인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가 많았으며 부분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없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격려 관련 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주제와 폭넓은 연구도 필요하다. 본 아동대상의 

자기격려 관련 논문의 연구과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11년간의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동향 분석이 이루어졌다. 학위 논문과 학술논문을 

분석하였으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공하지 않은 연구논문들은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분석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논문을 더 축적하여 

동향 분석의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표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 기준의 틀을 재구성하였다. 분석 기준의 틀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으로 재해석된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 기준을 더 

구체화, 세분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려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서 편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격려 

관련 연구설계 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연구대상과 균형 있는 연구방법을 고려하여 

연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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